
 봄철 식중독 주의 정보 알림    4월

퍼프린젠스로 인한
식중독 발생 위험이 높음

* 최근 5년간 ('12~'16) 발생한 식중독 현황을 분석한 자료
* 식중독예방, 컨설팅, 홍보 등에 식중독 예측지도를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.(식약처 홈페이지) 

발생지역 현황 원인균 현황 

발생시설 현황

- �주요 발생원인균 중 퍼프린젠스(24건)으로 인한 발생이 많았음
  ※��노로바이러스(23건), 살모넬라(8건) 등

- �음식점(79건), 학교(19건), 기타(18건)에서 발생이 많았음
  ※�음식점(횟집·일식 38건), 학교(고교 13건), 기타(야외활동 및 행사

장소 3건)에서 발생이 많았음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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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�주로 경기(33건), 서울(20건), 전북(11건)에서 발생이 
많았음

  ※�경기(수원 7건), 서울(강남 6건), 전북(전주 5건)등의 지역은 
특별히 주의 필요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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학교외 집단급식불명

●   일교차가 커지는 봄철에 조리된 식품의 보관온도를 지키지 않으면 클로스트리디움 퍼프린젠스 Clostridium perfringens  
식중독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조리식품 보관 섭취 및 개인위생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.

이 달의 주의사항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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